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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역사문화총서 제98호 인천 연안의 고대문화와 백제 발간

-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초기 정치체(政治體)에 관한 연구 결과 정리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초기 정치체에 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한 인천역사문화총서 제98호 인천 연안의 고대문화와 

백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인천역사문화총서 시리즈는 2003년 제1호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시

작으로, 매해 고문서 번역서, 문화유산, 자연환경, 생활과 문화 등 다양

한 주제의 도서들을 발간해 왔으며, 현재 98호 발간에 이르고 있다.

인천 연안의 고대문화와 백제는 2000년대 이후 발굴조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한반도 중부 지역 고대문화 연구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른 인천의 고고학적 성과를 시대별로 정리한 책이다.

지난해 개최된 제23회 인천 역사 학술회의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김권중(중부고고학연구소 소장), 박경신(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학예팀장), 임동민(계명대학교 교수)이 3개의 주제 발표를 각각 집필

했고, 고고학계의 원로인 이청규(영남대학교 명예교수)·최병현(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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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 학술원), 강동석(동국대학교 교수), 박중국(한강문화재연구원 조

사팀장), 윤용구(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HK교수)가 참여한 종합토론을 

첨부했다.

특히 ‘원시·고대 사회의 인천 문화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인

천 지역 고고학적 주요 발굴 성과 정리’ ‘원시 읍락 사회~국가 성

립까지의 사회 발전 과정’ ‘국(國) 단계의 인천의 정체성’, ‘인천 

지역과 (한성)백제와의 관계’를 주제로 다룬 <종합토론>에서는 인천 

지역사 연구와 관련된 쟁점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미추홀로 대표되는 

인천 지역 초기 정치체와 백제와의 관계를 규명했다.

김충진 인천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총서는 청동기시대부터 

백제의 영향권에 든 5세기 경까지 인천 지역에서 성장한 초기 정치체에 

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한 책으로, 시민들이 인천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 연안의 고대문화와 백제는 향후 관내 도서관 등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인천시 홈페이지(인천소개>인천역사>역사자료실>인천역사

문화총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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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인천역사문화총서 제98호 인천 연안의 고대문화와 백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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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인천역사문화총서 제98호 인천 연안의 고대문화와 백제 내지


